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4.02 

SGC에너지, 1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 

▶ SK증권과 100억원 규모 자사주신탁계약 체결 

▶ 오는 4월 5일부터 6개월간 매입 계획 

▶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 

▶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인허가 완료...친환경 신성장 동력에도 박차 

▶ 자회사 SGC이테크건설과 SGC솔루션의 성과도 기대 

 

<2021-04-02> SGC에너지(대표 이복영, 박준영, 안찬규)가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 

 

SGC에너지는 2일 이사회를 열고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 키로 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SK증권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4월 

5일부터 6개월간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일 SK증권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SGC에너지 지주부문 안찬규 대표이사는 "자사주 매입 결정은 실적개선 등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하는 것"이라며 "SGC에너지는 전기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사업구조와 수소연료전지 등 신성장 동력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 그린뉴딜에 앞장서는 신재생에너지 선두 사업자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자회사인 SGC이테크건설도 신규수주가 증가하고 있고THE LIV를 앞세운 토건 사업의 

성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데다, 100% 자회사인 SGC솔루션 역시 언택트 소비 트렌드로 

글라스락 온라인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성장하고 프리미엄 테이블웨어 '보에나(BOENA)'로 

카테고리 확장과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어 좋은 성과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SGC에너지는 현재 친환경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완료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Hydrogen Portfolio 

Standard)가 가시화 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SGC에너지 박준영 사업부문 대표이사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관련 이산화탄소 포집과 



 

 

  
  

전환 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SGC에너지는 분산형 전원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유일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안정적인 열수요를 기반으로 

전기와 증기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원인 우드펠릿을 사용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공급하고 다양한 온실가스감축활동 

등을 통해 온실가스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선두 사업자다.  

 

온실가스배출권은 지난 1월 1일 파리 기후협약 발효와 유럽연합(EU)의 2023년 탄소 국경제 도입, 

우리나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SGC에너지는 (구)삼광글라스 및 이테크건설 투자부문과 군장에너지 3사가 합병한 사업형 

지주회사로 열병합발전업, 증기 및 전기의 생산 및 판매업 등과 자회사 등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육성하는 투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환경 그린 뉴딜에 앞장서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집단에너지 선두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이산화탄소 재활용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